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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개요

신기촌 일대는 68년도 철거민들의 정착지임. 물건을 조금씩 가져다 팔던 것이 현재는 

재래시장 중 손꼽히는 시장이 됨. 과거 화장터 자리에 버스 종점, 진흥요업이 있었음. 

당시 송림동보다 집세가 저렴해 신기촌으로 오게 됨. 당시 동네에 체육사가 없어 시작

하게 됨. 여유가 생기면 동네 밖으로 떠나 버림. 이웃 간 인정이 많고 단합이 잘 됨. 

주거, 주차, 행정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음.

주요 색인어
신기촌, 신기시장, 철거민, 10평, 주거환경개선사업, 화장터, 진흥요업, 송림동, 목

재, 체육사, 마을금고, 올림픽, 구의원, 주차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신기촌에 대한 기억

00:00:00~

00:09:14

▷ 음성파일

- 신기촌(신기시장) 일대는 68년도 만석동, 도화동 철거민의 정착지

임. 철거민들이 유입되며 10평씩만을 배정 받음.

- 90년대에 집 평수대로 건물을 올릴 수 있게 하는 주거환경개선사

업이 이루어짐.

- 68년 당시에는 전기, 수도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음.

- 신기촌으로 전국의 이주민들이 모여 들었음. 이주민들이 모여 들

던 초창기 신기촌이 험악한 곳으로 인식되기도 했으나 점차 개선

됨.

- 물건을 가져다 놓고 조금씩 장사하던 것이 현재는 재래시장 중 손

꼽히는 시장이 됨.

- 과거 화장터 자리에 마이크로버스 종점과 도자기 공장인 진흥요업

이 있었음.

- 신기촌은 일종의 소비도시로, 외지에 나가서 번 돈을 신기촌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었음.

- 지금의 진흥아파트 일대는 산으로, 과거 묘지가 있었음.

- (체육사가 있는 곳은) 제일 끝 부분으로 일대가 전부 논, 밭이었

음.

2. 신기촌으로 온 계기

00:09:15~

00:15:40- 집세가 저렴해서 신기촌으로 오게 됨.

- 처음에는 송림동에 단신으로 정착하게 됨.



- 목재에 대한 기술이 없었지만 대성목재에서 일을 시작함.

- 신기촌에서 살려면 마누라 없인 살아도 장화 없인 못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음.

- 구의원 당시, 신기촌 일대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10평 

안에서 집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3. 체육사를 개업하게 된 계기

00:15:41~

00:20:51

- 통장이었을 당시 각 통마다 마을금고를 만듦.

- 마을금고를 이용해 만든 구판장의 소장을 맡게 되었는데 회원들끼

리 분열이 생겨 물러나게 됨.

- 운동(축구)이 취미였는데 마침 동네에 체육사가 없어 시작하게 

됨.

- 88년에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체육사가 잘 되었음.

4. 구의원 활동

00:20:52~

00:27:21

- 구의원에 두 번 당선된 적이 있음. 이후 다른 후보들에게 넘겨주

고 장사에 몰두함.

- 같은 시기에 지역에서 일을 했던 분들은 거의 돌아가심.

- 남부상가, 남광로얄아파트 자리는 전부 논이었음.

5. 해결해야 할 문제들

00:27:22~

00:42:26

- 동네가 발전하긴 했지만 생활 인식이 저조한 느낌이 있음.

- 사람들이 돈을 벌면 신기촌 밖으로 떠나 버림.

- 이웃들이 붙어살다 보니 인정도 많고 단합도 이루어짐.

- 작은 평수의 집을 합쳐 건물을 올리자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실질

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주차공간이 없어 어려움이 따름. 구에서는 주차장보다 쉼터를 조

성함.

- 동사무소를 확장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음.

- 동마다 인구가 줄어 통폐합, 동사무소 위치 조정 등의 제안이 있

었으나 제약이 많음.

6. 마무리 00:42:27~

00:45:03- 주안3동과 7동이 합동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나 어려워 보임.


